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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 특성에 관한 정량화 뇌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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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Victicm Assistance)에서 2017
년 7월 피해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두 폭력 가정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호소가 10년이 넘은 가정으로서 폭력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되어 접수된 이력이 있고 또 피해자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단기쉼터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들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폭력경험을 지속적이
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이 현재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감정 양
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량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뇌파측정은 서울불교대학
원 부설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뇌파측정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19채널 뇌파측정도구인 브레인마스
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는 뉴로가이드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양상을 정량적 수치 및 뇌지
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두엽에 있어서 과잉서파의 문제, 알파파 좌우비대칭, 고베타파 좌우비대칭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hildren from two familie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had psychological 
counseling in July 2017 at KOVA, a support organization for crime victims. The subjects were exposed to family
violence in excess of 10 years and was protected by the shelter with their mothers who had filed complaints with 
the local polic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often face difficulty in avoiding the source of aggression, and thus 
experience repetitive attack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t the Buddhism Brain Research Facility, Seoul University,
to identify and quantify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ffected children in which i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ir living conditions. Data was collected by BrainMaster, a 19-channel examination kit, and analyzed by 
NeuroGui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ffected children through Quantitative EEG
and brain topographical map, we found an increase of slow wave and problems with abnormality of Alpha, High Beta
in the left and right Frontal area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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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폭력 발생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등 내외적인 다양한 요인
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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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범법행위
로서 가정폭력이 경찰서에 신고되는 경우는 즉흥적인 사

건이 아니며,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생사의 기로에서 폭력의 심각성으로 경찰 신고
를 하게 되는데, 그마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인 경
우도 다반사이다.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삶의 고통, 심리적 고

통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이

며,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 자녀양육과 맞물려 이중적인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현실도 감당하
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지만 일시의 고비를 넘기게 되면 

자신의 고통이 자녀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에 대한 무거

운 죄책감을 느끼며 자녀의 문제를 상담의 전면에 내세

우게 된다.  
가정폭력이라는 범죄행위는 가해자-피해자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지닌 채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자녀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공간 안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신

적 피해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가정폭력은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부-부인 관계에서 

명명되지만, 피해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관계로 보
여진다. 이 폭력은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행위이거나 또
는 출생이후 줄곧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범죄행위로서의 가
정폭력에 있어서 가정이란 휴식과 안정과는 상반된 공포

와 불안의 공간으로써, 피해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성장
의 시기에 10여년이상에 걸쳐 이 경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정폭력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부부 간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경우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1, 2]. 또한 아동
의 적응상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폭력가정의 청
소년은 외부적으로 공격에 관련된 장애를, 내부적으로는 
불안에 관련된 장애를 나타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3]. 
현실적으로 폭력가정의 자녀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

를 입히게 되며[1] 실제로 부모폭력을 목격한 자녀 들은 
학대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과 유사한 정서 및 행동문제

를 보이고 있다[3]. 폭력가정 아동에게 나타나는 외현화 

및 내재화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우울, 불안을 지적하고 있다[4].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은 아동

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

한다[5].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을 적합한 
행동양식으로 인지하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

하기도 한다[6].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 
정신증, 대인예민성, 자살사고, 수동적 대인관계 성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연구도 있다[7].
이 연구는 연구대상으로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녀들의 뇌파EEG(Electroencephalogram)검사를 통해 정
량화된 결과를 분석하고 감정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서 목적이 있다.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가정폭력 피
해자의 감정특성을 자기보고식 검사가 아닌 뇌파EEG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는 대상자의 심리적 방어를 처리

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뇌파검사는 주파수 대역별 리듬

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의식이나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또 그것은 대상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불수의적 측

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사실 기존의 뇌파연구는 전통적으로 의학계의 진단

용,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운동선수들의 집중력 향상, 학습능력 향상, 게임 등 단순
한 접목분야 뿐만 아니라 정신약리학 분야에서 약물

(Pharmaco)-EEG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의 
Maharashtra주에서 EEG가 재판 증거로도 사용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8].
이러한 정량화 뇌파 연구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 중에

서 또하나의 다양성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 주

는 부분이다. 
최근 심리학의 관심이 범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면 이제는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
는 피해자녀들은 인지적으로 자신의 내면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는 감정표현이 자유

롭게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EEG 
뇌파검사 결과를 통해 마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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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들의 

감정상태를 정량화된 뇌파EEG를 통해 분석해 보고 그 
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가정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EEG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국외 연구자들에 의
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9-15].
최근 아동들은 양육자인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행동뿐

만 아니라 생리학적 신호로도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 이

들의 전두엽 EEG비대칭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행동
문제가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

구결과가 발표되었다[9, 10]. 이 연구는  감정은 상호 작
용을 하는 동안 사람과 사람 간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아동이 부모나 타인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거나 방

해하여 부모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기
존의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였다[11].
취학연령대 아동들의 우울증상과 전두엽 EEG비대칭

의 관련성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행복한 
또는 슬픈 필름 클립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아동들의 감

정변화를 뇌파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들은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우측에서 

전두엽의 EEG 비대칭이 나타났고 아동의 우울증상의 
상승은 우측 전두엽의 비대칭과 관련이 있었음을 관찰하

였다. 상황에 따라 일관된 우측 전두엽 비대칭성은 아동
의 우울증상에 관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

다[1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정 내 위험 요소로써 스트레

스가 많은 사건을 겪은 아동의 경우 전두엽의 EEG 비대
칭이 발견되며, 이것은 아동의 내면에 우울증을 내면화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3].
전두엽뿐만 아니라 두정엽에서의 뇌파 비대칭이 뇌활

동의 낮은 각성상태를 반영하며 주요 우울장애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14]. 전두엽 비대
칭이 동기부여 상태 및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

는데, 이들 연구에서 접근 동기는 행동 활성화, 외향성, 
긍정적인 감정의 개인차에 의해 나타났으며, 회피동기는 
행동 저해, 신경증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개인차로 나타
났다[15].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좌우뇌의 

비대칭과 관련되어 드러나는 감정 특성이 주로 연구되었

다는 점이었다. 좌우뇌의 뇌파 비대칭으로 인하여 나타
날 수 있는 우울, 스트레스, 뇌의 낮은 각성상태, 그리고 
무기력, 동기저하 등이 선행연구에서 주목되었던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결과에 초점
을 맞추어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감정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한 세 가정 가운데 연구에 대한 안

내를 받고 부모 양측 모두가 동의한 2가정의 자녀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가 10년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 해당 관할 경찰
서에 수차례 신고사실이 있었던 상습 폭력 가정의 자녀

들이다. 피해자녀들은 신체적 폭력을 접하거나 부-모의 
폭력관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격한 피해자이다.  
뇌파측정을 위한 사전 유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참여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해 준 후 부모 동의, 청소년자녀의 개인정보활용
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았다. 

Cases Sex / Age Job
Comparative

Case(A) M/14.5 Middle school student

Case(B) M/14 Elementary student

Case(C) M12.5 Elementary student

Table 2-1. Object 's characteristic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녀를 

사례(B), 사례(C)라고 정의하고 이 두 대상의 뇌파상태
를 모니터링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들 특성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사례(A)라고 정의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료수집 도구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해 브레인마스터(Brain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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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BRAINMASTER  TECHNOLOGIES, INC. 
USA.)로 대상자를 측정하였다. 은/염화은 귓불 전극을 
사용한 국제적 10-20 시스템 중 19개의 표준화 위치로
부터 EEG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EEG증폭기는 0.5～
70.0 Hz의 통과 대역(3 dB points), 노치 필터(notch 
filter)는 60.0Hz였다. 데이터는 12비트 해상도로 200Hz
의 비율로 표본화된 것이다.
전극 부착부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10-20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전극 간의 거리는 5～6 cm(3～4 
cm)이다. 보통 두피상에 19개의 전극을 배치하고 좌우 
귓불에 2개의 전극을 붙이므로 총 21개 전극이 사용된
다[20].

Fig. 2-1. International 10-20 system

2.2.2 자료처리 도구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각 1회 진단을 실시한 후 결
과를 정량화 분석하였다. 뇌파분석에 사용한 도구는 뉴
로가이드(NeuroGuide, Applied Neuroscience, Inc., St. 
petersburg, FL, USA)로, 뇌파측정 후 비교분석할 수 있
는 Z-score 표준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Auto-editing과 Visual-editing을 통해 Split-half reliability
가 최소 0.95 이상, test-retest reliability가 0.90 이상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잡파가 제거된 데이터가 최소 60
초 이상인 경우만을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생후 2개월부터 82.6세까지의 정상인 625명의 개폐

안 뇌파(EO: eye open, EC: eye close)자료를 토대로 만
들어진 뉴로가이드는 뇌파의 절대파워(absolute power), 
상대파워(relative power), 응집력(coherence), 위상(phase), 
좌우불균형(asymmetry) 값을 Z-score 기준으로 정규분
포상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준다. 뇌파 원시자료(raw 
data), 뇌의 지형학적 이미지(topogrphical image)를 제
공해 주고 있어 시각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에 매우 효과

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문화에 따른 뇌파
의 정량화 값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18].(Johnstone & Gunkleman, 2003, pp. 31-52). 주파
수 대역은 델타(1.0～4.0 Hz), 세타(4.0～8.0 Hz), 알파
(8.0～12.0 Hz), 베타(12.0～25.0 Hz), 고베타(25.0～
30.0 Hz)으로 계되었다.

2.3 연구절차

모든 뇌파검사 진단과 분석결과에 따른 상담은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참여자가 연구소에 도착하면 뇌파진단에 관한 유의사항

을 설명한 후 두피에 국제 10-20시스템에 따라 조형되어 
있는 헤어캡을 착용하고 24개의 전극에 젤을 주입하였
다. 모든 전극의 임피던스는 5,000Ohm 이하로 하였다. 
기준전극은 Linked Ear로 하였다.
뇌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폐안 12분을 측정하였다. 안구와 모니터의 거리는 약 
60cm, 여름철 연구소 실내온도는 24도, 습도는 45%로 
참여자에게 체감상 편안한 상태인가를 물은 후 진단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환경에서 오는 기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환경, 동일한 방법으
로 안내하고 측정하였다. 
브레인마스터로 12분간  폐안을 측정한 후 뉴로가이

드로 약 2분을 남기고 잡파 편집을 수행하였으며 
test-retest reliability 0.90이상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본추출비율은 256Hz로 하였다. 샘플링된 표본은 푸리
에변환(FFT) 과정을 거친 절대파워(Absolute Power)와 
백분율(%)로 분석한 상대파워(Relative Power)의  지형
학적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정량화된 수치
와 지형학적 이미지를 통해 연구대상자 간 감정적 관계

를 모니터링하였다.

3. 연구결과

3.1 비교사례의 기준선 검토

브레인마스터로 수집한 비교사례(A)의 뇌파결과를 
뉴로가이드로 데이터 처리한 결과, 뉴로가이드에서 제시
해 주고 있는 625명의 정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
상분포곡선의 정규분포 범위인 Z-score ±1.96～±2.00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Table 3-1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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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Z-score 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를 설계하
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정상인 데이터로서 논의의 기준

선(base line)이 될 수 있었다.  

Comparative (A)

Delta Theta Alpha Beta High
Beta

FP1 -0.14 -0.25 -0.81 0.04 0.30
FP2 -0.29 -0.41 -0.93 -0.08 0.16
F3 0.50 0.16 -0.63 0.21 0.58
F4 0.58 -0.10 -0.73 0.14 0.61
C3 0.59 0.00 -0.69 0.02 0.43
C4 0.45 -0.12 -0.79 -0.22 0.20
P3 0.50 0.03 -0.68 0.04 0.70
P4 0.25 -0.12 -0.85 -0.09 0.42
O1 0.27 0.17 -0.62 -0.29 -0.14
O2 0.22 0.19 -0.71 -0.31 -0.18
F7 -0.03 -0.14 -0.66 0.02 0.26
F8 0.35 -0.41 -0.80 0.03 0.51
T3 0.05 -0.01 -0.54 0.39 0.73
T4 -0.08 -0.41 -0.86 -0.60 -0.25
T5 0.15 -0.00 -0.55 -0.13 0.10
T6 -0.38 -0.36 0.99 -0.64 -0.32
Fz 0.67 0.05 -0.74 0.05 0.54
Cz 0.37 -0.24 -0.87 0.33 0.21
Pz 0.36 -0.04 -0.77 -0.21 0.62

:µV2

Table 3-1. Comparative Case(A) EC FFT absolute 
power Z-Scored

3.2 정량적 수치에 나타난 개별적 감정특성  

이 논의는 Fig. 2-1의 국제10-20 system 전극배치법
의 기호에 따라 기술하며, 전극별 세기는 전극기호 옆에 
괄호로 병기하여 설명하였다. 

3.2.1 Case(B)의 정량적 뇌파 결과

Table 3-2에 나타난 (B)의 정량화 수치가 델타파 대
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다른 주파수 

대역도 높은 세기가 나타났다. 성장과 발달, 학습이 이루
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델타파 대역에서의 Fp1(37.95), 
Fp2(44.39) 부위의 과잉서파에서 시작하여 F3(37.68), 
F4(38.26), F7(29.82), F8(36.68), 그리고 C3(33.29), 
C4(32.42), P3(41.55), P4(38.19)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세타파 대역에서 역시 P3(35.13), P4(34.19), O1(47.78), 

O2(48.72)로 전반적으로 높은 정량적 수치가 나타났다. 

두정엽과 후두엽 전반에 걸친 높은 세타파는 낮은 주의

력, 불안의 감정 양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Fig. 3-1의 뇌지형도에 그대로 반영되

고 있는데, 전전두엽, 전두엽, 중심부를 지나 두정엽까지 
이어지는 영역에 델타파, 세타파의 과잉 서파 상태가 나
타나면 청소년기 성장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며, 잡념이 뒤섞인 고민과 불안, 우울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C3, C4, P3, P4의 이러한 
상태는 기억 및 학습의 저하, 회피, 피해의식과 같은 다른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16, 17].
알파파 대역에서 O1(382.81), O2(338.95)간에 43.86

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T5(205.89)와 T6(165.99)의 차이
는 39.9로 좌우의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좌반구
에서 나타나는 O1, T5의 높은 세기는 (B)가 지니는 정
서적 불안, 우울 같은 감정 상태에 대한 설명력을 지닌
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지적인 면에서의 
언어,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베타파 대역에서 absolute power의 정량적 수치가 

Theta< Beta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B)는 이러한 
논의에 앞서 세타파의 지나친 등장으로 베타파 대역 전

반의 특징을 압도하는 양상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뇌지
형도에서는 Theta < Beta의 양상보다는 그 반대의 양상
으로 보여지며, 특히 Theta T3(30.53) > Beta(18.44), 
Theta T4(28.15) > Beta(15.56)으로, 측두엽에서의 지나
친 서파화로 인하여 정신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B)의 고베타파 대역에서는 O1(3.15), 
O2(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2 Case(C)의 정량적 뇌파 결과

델타파 대역에서 (C)의 경우 Fp1(22.99), Fp2(23.03), 
P4(22.84) 부위에서 높은 세기의 서파가 나타났다. 대상
회 부위인 Fz(20.79), Cz(22.88), Pz(25.01)에서도 비교
적 높은 세기가 나타났다.    
외부와의 인식과 판단에 깊이 관여하는 전전두엽, 두

정엽, 대상회 부위로 이어지는 과잉 서파는 정신적 유연
성 및 협동성의 부족, 낮은 주의력 등에 대한 감정 양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6, 17]. 
세타파 대역에서는 Fp1(10.33), Fp2(10.58), F3(12.61), 

F4(14.05), C3(12.29), C4(13.37), P3(13.26), P4(16.95)
로 델타파 대역과 동일하게 전전두엽, 두정엽 전반에서 
높은 세기를 확인하였다. Fz(15.41), Cz(18.30), 
Pz(18.35)와 같은 대상회 부위에서도 높은 세기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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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B) Case(C)
Delta Theta Alpha Beta Beta H Delta Theta Alpha Beta Beta H

FP1 37.95 21.69 38.51 10.26 1.75 22.99 10.33 18.07 11.51 1.66
FP2 44.39 22.43 37.46 11.03 2.00 23.03 10.58 17.78 12.14 1.87
F3 37.68 30.71 46.55 12.83 1.95 18.25 12.61 25.22 18.70 2.08
F4 38.26 30.29 48.96 14.80 2.18 19.83 14.05 24.86 21.57 2.70
C3 33.29 31.30 93.08 30.71 2.19 16.25 12.29 33.99 15.00 1.91
C4 32.42 31.26 97,56 27.15 1.93 17.67 13.37 37.78 16.22 2.02
P3 41.55 35.13 119.97 19.08 2.05 16.51 13.26 47.82 14.69 1.83
P4 38.19 34.19 144.88 17.56 1.94 22.84 16.39 61.33 16.95 1.74
O1 57.88 47.78 382.81 40.39 3.15 12.11 9.29 35.83 9.02 1.34
O2 55.83 48.72 338.95 37.48 3.34 12.09 7.93 24.35 8.15 1.22
F7 29.82 19.51 27.45 9.08 1.59 17.89 7.61 15.19 8.80 1.44
F8 36.68 18.88 27.61 8.65 1.52 18.15 8.08 14.74 9.16 1.61
T3 19.89 16.36 24.77 8.47 1.42 7.29 4.86 10.43 5.85 1.15
T4 15.79 11.86 19.25 7.01 1.32 8.90 4.89 9.60 8.14 1.54
T5 34.34 30.53 205.89 18.44 2.19 9.07 8.22 24.37 8.08 1.48
T6 32.88 28.15 165.99 15.56 1.95 14.51 12.49 39.70 10.65 1.36
Fz 37.10 32.14 50.07 12.09 1.70 20.79 15.41 25.01 22.05 2.31
Cz 37.89 37.33 61.27 13.55 1.76 22.88 18.30 31.68 16.45 1.90
Pz 36.52 31.94 90.76 14.95 1.97 25.01 18.35 50.48 16.32 1.64

µV2

Table 3-2. Case group's EC FFT absolute power result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전두엽, 전두엽, 대상회
와 같은 뇌부위의 서파화 발현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

동을 보일 수 있으며, 강박 성향 또는 완벽주의, 마음의 
근심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력을 지닌다.
알파파 대역에서는 absolute power의 정량적 수치가 

좌우뇌반구간 비대칭이 나타날 때 의미있는 설명이 가능

하다. C3(33.99), C4(37.78)로 차이가 3.79였으며, 
P3(47.82), P4(61.23)의 차이가 13.41이었고 T5(24.37), 
T6(39.70)의 차이는 15.33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 차이
는 통상 알파파 세기가 좌반구가 아닌 우반구에서 높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문제를 언급하기 어렵다.
베타파 대역에서 (C)는 Theta의 F3(12.61) < Beta의 

F3(18.70)이었고, Theta의 F4(14.05) < Beta의 F4(21.57)이
었다. F3 < F4와 같이 우측 전두엽에 나타난 높은 세기
는 정신적인 긴장감, 스트레스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
다. High Beta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상을 발견하기 어려
웠다.

3.3 뇌지형도에 나타난 Case간 결과 논의

Fig. 3-1에는 이 연구의 Case(B), (C) 그리고 비교사
례 (A)에 대한 EC FFT absolute power brain mapping
을 주파수 대역별로 제시하였다. 뇌지형도를 통한 비교
논의는 개별사례에서 검토한 내용을 사례 상호간 종합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Fig. 3-1의 정량화 뇌

파 평가는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임상평가를 

텍스트 기준으로 기술하였다[17].   
위에서 (B), (C)의 정량화 측정뇌파의 수치상의 결과

를 근거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 상태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개별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사례의 공통적 감정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논의를 Fig 3-1에 제시한 뇌지형도를 활용하면 쉽게 관
찰할 수 있다. 

Table 3-2와 같이 앞서 검토한 정량화 수치가 각 사례
의 개별적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데 유용했다면, 
Fig 3-1와 같은 뇌지형도를 통해서는 사례 상호 간의 상
태와 특징을 한눈에 비교가능할 수 있다.   

Fig 3-1의 뇌지형도 델타파 대역에서 (A)의 경우 두
정엽부위인 P3, P4에서 높은 진폭세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Table 3-2 정량화 수치 결과에서도 P3(31.57), 
P4(28.10)로 확인되고 있다. 이 지점의 수치만 보았을 
때 (B)보다는 낮고 (C)보다는 높다. 뇌지형도에서 (A)의 
두정엽부위는 강한 델타파 세기를 나타내고 이는 (C)에
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델타파 대역의 전체 뇌지형도에서는 (A)의 전

두엽(Fp1, Fp2)에서 나타나지 않는 강한 델타파가 (B), 
(C)의 전두엽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3.2.1., 
3.2.2에서 정량화 수치의 개별적 논의에 관해 언급한 것
처럼 전두엽에서 대상회부위로 이어지는 델타파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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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 
Cases 

(B) (C)

Delta
1.0-4.0

Hz

Theta
4.0-8.0

Hz

Alpha
8.0-12.0

Hz

Beta
12.0-25.0Hz

High Beta
25.0-30.0Hz

Fig. 3-1. (A),(B),(C)’s EC FFT absolute power brain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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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 및 협동성의 부족, 기억력의 저하로 인한 학습
력 약화, 피해의식, 회피의식 등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
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Fig 3-1의 세타파 대역에서는 (A)의 경우 전두엽, 두
정엽, 후두엽 등 전체적으로 높은 진폭 세기를 보였는데, 
특히 두정엽 부위인 P3(25.15), P4(26.17)에서 높았고, 
대상회 부위인 Fz(30.13), Cz(27.39), Pz(30.59)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지점의 수치만 보았을 때 (B)보다
는 낮고 (C)보다는 높았으나 Fig 3-1의 세타파 전체 뇌
지형도상에서는 (A), (B), (C)의 두정엽, 대상회에서 공
통적으로 높은 세기가 확인되었다.
세타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A), (B), (C)모두 청

소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비롯된다. 뇌에서 시
냅스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청소년들에게는 

대부분 이러한 세타파 과잉현상이 반항, 충동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19]. 

Fig 3-1의 알파파 대역에서는 P3(91.70), P4(113.90)
로, 세기도 높고 좌우 차이값이 큰 비대칭도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O1(78.37), O2(148.06)에서도 발견되었
다. 알파파 세기는 좌반구 < 우반구 세기 관계에서 정상
적 결과이므로 (A)에게 특정한 감정의 문제가 있다고 설
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알파파 대역의 전체 뇌지형도에서 (A)의 경우 

우반구에 편중되어 높은 세기가 나나타나는 정상적인 정

서반응을 나타냈다면 (B)의 경우에는 좌우반구 모두에
서 높은 알파파 세기가 나타났다. (C)의 경우에도 우반
구에서 강한 세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A)와는 다르게 좌
반구에서의 강한 알파파가 확인되었다. (B), (C)의 좌우
반구의 알파파 세기는 양립, 대치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
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도가 낮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Fig 3-1의 베타파 대역에서는 (A) Theta의 P3(25.15) 

< Beta의 P3(32.70), Theta의 P4(26.17) < Beta의 
P3(36.49)로 세기도 높고 좌우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
러한 수치는 Theta의 O1(15.21) < Beta의 O1(26.80), 
Theta의 O2(21.51) < Beta의 O2(36.26)에서도 나타났다.
베타파 전체 뇌지형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알

파파 전체 뇌지형도에서 나타난 모습과 매우 유사한 수

준에서 검토될 수 있다.  (A)와는 다르게 (B), (C)의 좌
우반구의 베타파 세기는 양 립, 대치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알파파 대역에서는 (C)의 두정엽쪽에서, 베타파 
대역에서는 (C)의 전두엽쪽에서 강한 세기가 나타났는
데, 전두엽의 강한 베타파는 스트레스를 잘 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C)의 특징은 고베타파 대역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Fig 3-1의 고베타파 대역에서 베타파 세기는 우반구 
< 좌반구 관계에서 정상적 결과이므로 (A)에게 어떤 심
리적, 감정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Table 3-2
의 정량화 수치상에 나타난 개별적인 양상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뇌지형도에서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A)는 좌반구에 편중되어 고베타파 세기가 강
하게 나타났고 이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논의될 수 있

다. 반면 (B)는 좌우반구의 양립 대치 상태로서 뇌 전반
에 고베타파가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C)의 
경우 우반구 전두엽에 고베타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반구 < 좌반구 관계가 역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B), (C)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뇌지형도의 모습은 긴
장감,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정량화된 뇌파측정 

결과를 통해 어떠한 감정 특징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량화 수치를 통한 사례의 개별 특성을 바탕으
로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하였다면 뇌지형도를 통한 논의는 사례 간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었다.  이상
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B)와 (C)는 전두엽, 두정엽, 대상회로 이어지는 

뇌의 중요한 인지기능 영역에서 과잉 델타파가 나타났

다. 이것은 피해자녀들이 외부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유
연성이 부족하고 기억력 저하로 인한 학습력 약화, 피해
의식으로 인한 회피 등의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결

과였다. 이러한 양상은 의욕 및 동기의 저하, 무기력을 
호소하는 상태이므로 외부 관계에 있어서 발산보다는 수

렴, 위축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대인과의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B)와 (C)는 좌우뇌반구 모두에서 강한 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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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알파파는 좌반구보다 우반구에서 우세할 
때 감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안정적인데, 이들의 좌
반구와 우반구에서 강한 알파파가 대치, 양립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알파파와 인접해 있는 낮은 베
타파 대역의 뇌지형도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불안정, 공중에 떠 있는 
감정,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과 관
련이 있다. 좌반구의 알파파 세기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느끼는 우울감과는 다른 감정 상태이며,  대치된 감정 양
상은 논리적으로 이들의 상황 판단력, 결정력을 약화시
킬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B)와 (C)는 좌우반구에서 강한 고베타파가 나

타났다. 특히 (B)에서는 좌우가 대치, 양립된 양상으로, 
(C)에서는 우반구가 우세한 양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
다. 고베타파의 경우 우반구보다 좌반구에서 우세할 때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에게 나타난 고베타파 양상은 좌우반구 간에 역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긴장상태, 
불안감, 공포감과 같은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다. 우반구
의 전두엽, 대상회로 이어지는 영역에서의 고베타파 세
기 역전은 이들이 억압된 분노감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

레스 상태, 늘 긴장된 심리상태에 놓여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출생이후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
가 되는 것은 이들 피해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감정 표현의 어려움은 대인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욕구

도 꺾을 수 있다.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이고 반
복적인 가정환경이 피해자녀의 감정표출을 일상적으로 

억압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는 감정의 혼란이 감정 억압이라는 고착화 과정으로 진

행되었을 것이다.    이 연구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참여
자들 특성으로 인하여 사례 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

고 또 이 때문에 추론과 일반화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EEG 연구의 확장성에 한번 더 접근하게 되
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
량화 결과가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감

정 소통, 감정 분출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해 주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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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윤 언(Youn-Eon Byun) [정회원]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청소년학박사)

•2010년 8월 :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 심신통합치유학부 뇌과학전공 

(뇌과학박사)
•1999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및 외래교수

•2008년 10월 ~ 2010년 8월 : 경기
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5년 5월 ~ 2017년 2월 : 아이진로적성연구소/건강한 
두뇌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7년 3월 ~ 2017년 8월 : 서울불대학원 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11년 6월 ~ 현재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 
수련감독자

•2011년 3월 ~ 현재 : 한신대, 남서울대, 서울벤처대학원, 
서울기독대 등 외래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여성, 범죄피해자, 치유기법, 뇌중심상담기법,    
뇌파심리학, 뉴로피드백  

원 희 욱(Hee-Wook Weon) [정회원]

•1984년 2월 : 연세대학교 학사 
•2001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
원(건강관리학 석사)

•2008년 7월 :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교 뇌과학전공(뇌과학박사)

•2007년 3월 ~ 2011년2월 : 서울사
이버대 동서의학과 건강관리 외래

교수

•2009년 3월 ~ 2011년 11월 : St.John‘s University(미국) 
Gifted TalantCenter박사후과정

•2012년 3월 ~ 2016년 2월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외래교
수 및 초빙교수

•2016년 3월 ~ 현재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2017년 3월 : 심신치유학회 이사
•2017년 3월 ~ 현재 : (사)한국피해자 지원협회 자문위원 

<관심분야>
뉴로피드백, 뇌인지과학, QEEG 측정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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